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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북부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본격 
착수한다. 

○ 인천경제청은 강화 남단과 수도권 매립지 일대에 대한 ‘경제자유구역 확대
(북부권)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’을 오는 7월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
밝혔다.

○ 이에앞서 지난달까지 용역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중 입찰
공고를 거쳐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이다.

○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5년까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 최종 목표다.

○ 이번 용역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‘뉴홍콩시티 프로젝트’의 성공적 
추진을 위한 것으로 강화 남단 18.92㎢와 수도권 매립지 16.85㎢ 등 총 
35.77㎢이 대상이다.

○ 인천경제청은 지역 여건과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
에 맞는 사업 콘셉트를 찾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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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 또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및 투자용지 확보 방안, 재원 마련 방
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진행한다. 

○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지역 및 원도
심과의 균형 발전이 시급하다”며 “차질없이 용역을 추진, 경제자유구역 확
대를 통해 개발 동력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
겠다”고 밝혔다. 


